
[보도자료]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 ‘국대: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’
월드컵 D-6, 메인 포스터와 예고편 공개! 마침내 하나가 된 ‘황금
세대’, 그들의 솔직한 마음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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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는 6월 11일(목) 오후 6시 공개를 확정한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 <국대: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>가 북중미 월드컵 개막까지 단 6
일을 앞두고, 국가대표팀 선수들의 뜨거운 각오가 담긴 포스터와 예고편을 전격 공개했다.

<국대: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>는 대한민국 축구 황금세대의 운명이 걸린 북중미 월드컵, 승리를 위해 국대 축구팀이 달려온 594일
간의 여정을 담은 쿠팡플레이 다큐멘터리다.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이번 북중미 월드컵을 위해 끊이지 않는 잡음 속에서도 최선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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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해 달려온 선수들의 가장 진솔한 속마음을 날카로운 시선으로 담아냈다.

공개된 메인 포스터에는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손흥민, 김민재, 황희찬, 이강인, 조규성의 비장한 눈빛과 함
께, ‘황금세대의 북중미를 향한 여정’이라는 문구가 담겨 벌써부터 축구 팬들의 가슴을 뜨겁게 만든다.

이들을 비롯해 이재성, 황인범 등 유럽 빅리그 주역들이 총출동한 현재 대표팀은 역대 최고 수준의 개인 능력을 갖추어 대한민국
축구사에 가장 빛나는 ‘황금세대’로 불린다.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결과를 입증하기 위해 쉬지 않고 달려온 이들의 집념과 그간 밝
히지 못했던 속사정이 궁금증을 자극한다.







함께 공개된 메인 예고편 속 선수들의 인터뷰에는 594일간의 여정 동안 태극마크의 무게를 감수하고 입증하기 위해 참아왔던 솔
직한 진심이 고스란히 담겼다. 특히 “왕관을 쓰려는 자, 그 무게를 견뎌라”라는 박용우의 고백은 많은 것을 시사한다. ‘황금세대’라
는 타이틀로 기대를 한 몸에 받았던 만큼, 이번 월드컵에 선발된 선수들이 짊어진 심리적 압박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막중했는지를
여실히 보여준다.

순탄치 않은 과정이 예상되지만, 황금세대의 도전은 이미 시작됐다. “과정은 힘들겠지만 기회라 생각한다”던 오현규의 말대로, 이
들의 단단한 집념은 다시 한번 이변을 겨냥한다. “똑같은 마음가짐으로 해야 한다”며 전열을 가다듬는 손흥민의 결연한 모습은, 모
든 의구심을 깨부수고 ‘원팀’으로 거듭날 태극전사들의 담대한 활약을 예고한다.

함께라면 두려울 것 없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뜨거운 여정을 담은 <국대: 로드 투 노스 아메리카>는 6월 11일(목) 오후 6시
쿠팡플레이에서 첫 공개된다.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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